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창세기4:1-7>
*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그 어느 것도 이유
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배와 말씀이 나와 맞으면 은
혜라 하고 하나님과 목회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예배로 나와 맞지 않으
면 은혜 되지 않는다고 탓하는 것 이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내 처지에 맞추
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신
다는 것 보다는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요 가인의 삶임을 인정하고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아벨의 제사와 예수의 제사로 변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인과 아벨의 설교는 많
이 들어서 식상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은혜를 선택하셔서 집중하여 들으시면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1) 가인과 아벨의 제사(1-4)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받으심에 하나
님께 분노하며 아벨을 쳐 죽이는 첫 살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성화 성숙되지 않은 성도는 가인의 영을 가지고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살인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순교자로 언급되는 아벨의 영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은 아
벨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흘리심을 상징을 이야기 합니다. 아
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부끄러워했지만 가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아가면서(동침) 아들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자
신들의 원죄의 유전자를 받아 감당할 수 없어 지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아벨 <티끌, 
먼지, 허무, 공허>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
녀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가까울수록 애증이 더 많음이 현실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즉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한주기가 지난 시간에 농사를 짓는 가인과 가인이 
추수하여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리는데 아벨과 제물은 하
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탓하거나 설교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예배와 헌금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증거는 예배 후 회개의 마음과 평강의 마음과 문제해결로 긍정적 마음과 
행복의 마음으로 바뀌지만 받지 않으신 예배는 말씀을 투정하고 예배에 분노하며 버티는 가인
의 예배입니다. 물론 말씀에도 문제가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평가하거나 재단하
지 말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
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 드리는 제물이 달랐지만 가인이 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
았을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바로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순교는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진정한 제사와 예배로 정성과 사랑과 경외함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경외 사랑 믿음이 
없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중 하나님
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수 피 앞에 용서 받는 예배를 드려야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심(5-7)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에 분노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속에 있는 남이 잘되면 질
투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내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
는 무엇이냐 물으실 때 가인은 낯을 들지 못합니다. 선하다면 낯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인지 멘토에게 물어보고 회개 했을 것입니다. 내 속의 교만과 악과 상처가 예배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원인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아벨의 살인을 품은 가인은 사자가 짐승을 잡으려고 움추린 상태로 이 
엎드려 있는 상태로 잡으면 잡을 수 있으나 이미 도약하면 명사수라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살의가 충만하기에 들리지 않아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와 아벨을 데리고 나
가 죽입니다. 영적인 홍수에 감정이 빠져 알아듣고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판단능력이 
흐려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화내고 분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으로 상처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인임을 깨닫고 철저한 죄
인임을 깨달아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도 기쁨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 받아야 할 
사람 긍휼이 여겨야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론과 지식에 치우치지 말고 말로 전도하지 말고 
말없이 아벨의 제사와 삶을 보여 주며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음
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 우리 백향목 교회와 성도들이 아벨
의 예배, 벧엘의 예배 주님의 유전자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예배와 삶에 승리하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